
전시장에 나무로 된 고급 진열장이 있다. 오랜 시간 공들여 모으고 분류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을 가까이 

가서 보곤 놀라게 된다. 1회용 라이터, 테니스 공, 음료수 캔, 닳아버린 칫솔, 깨진 병 조각, 병 뚜껑, 세제 

용기…. 그렇다. 해양 쓰레기들이다.

마크 디온의 설치 작품 ‘해양 폐기물 캐비닛’.

환경재앙을 경고하기 위해 해양 쓰레기들을 수집해 전시장에서 보여주는 작가들은 적지 않다. 미국 작가 

마크 디온(60)의 한국 첫 개인전 ‘한국의 해양 생물과 다른 기이한 이야기’가 그런 전시와 차별화되는 것

은 바로 이 지점이다. 작가는 해양 쓰레기를 고가의 수집품처럼 진열장 안에 넣은 설치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해양 폐기물 캐비닛’이라고 명명된 이 설치 작품은 르네상스 이후 유럽 부유층이 식민지에서 수집한 진귀

한 물건을 보관하던 ‘호기심의 방’을 상기시킨다. 호기심의 방은 미술관(박물관)의 기원이다. 작가는 1980

년대부터 30여 년 동안 박물관이 역사, 지식 및 자연세계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형성해온 방법론을 비판

적으로 고찰해왔다. 작가는 자연세계를 향한 인간의 호기심과 열망을 가장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

야말로 박물관이라고 주장한다. 



다. 이번 전시에서도 그런 연장선에 있는 작업으로, 박물관의 전형적인 수집, 분류, 진열방식으로 참조해

서 한국에서 수집한 해양 쓰레기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첫 개인전을 하며 한국의 특성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찾은 것이다. 설치 작품은 버려져 떠돌아다닌 인간 문명의 ‘배설물’을 

예술품처럼 취급함으로써 생각의 틈새를 만들어낸다. 진열장 안에 보석처럼 정갈하게 진열된 해양 쓰레

기는 환경 보호에 대한 어떤 구호보다도 간절한 메시지를 던진다.

월드로잉 작품.

전시장에는 전반적으로 위트가 감돈다. 전시장 벽면에는 해양 생물 도감 같은 드로잉이 그려져 있는데, 독

서하듯 따라 읽다 보면 슬며시 웃게 된다. 예컨대 갖가지 조류의 머리 부분을 그려놓고선 그 아래 새 이름

을 적어 놓은 것도 있다. 그런데 새의 별칭처럼 김소월, 윤동주 등 한국의 작가 이름이 나열돼 있다. 자세

히 보니 새는 14마리인데, 작가 이름은 15명이 아닌가. 당연히 작가 이름도 14명일 거라고 생각하는 관람

객들의 허를 찌르는 것이다.

작품 <브론토사우르스> 앞에서 포즈를 취한 작가.



전시장에서 최근 만난 작가는 “저는 권위가 없다. 작가라는 존재를 무조건 신뢰하지 마라”라고 말했다. 예

술 앞에 서면 왠지 주눅이 드는 관람객들에게 예술의 권위에 대해 회의하고 의심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자연사박물관의 대표적인 표본인 공룡도 전시해놓았다. 공룡이 놓인 흰색 좌대 밑에는 쓰레기 도구를 담

아둔 공간이 있다. 그런데 그 문을 닫지 않고 일부러 조금 열어두어 쓰레기 도구가 보이게끔 했다. 박물관

의 권위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노동, 광을 내기 위한 도구들이 있음을 환기시키는 작품이다. 전시는 서울 

종로구 삼청로 7길 바라캇컨템포러리에서 11월 7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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